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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해양수산부� ‘해양쓰레기�관리�정책�워크숍’� 열려
2017년� 11월� 17일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부설�한국� 해양쓰레기�연구소장�이종명

sachfem@nate.com

‘G20� 해양쓰레기�실천�이행’,� ‘제3차� 해양쓰레기�관리계획’� 수립� 위한�정책� 발굴

해양수산부가� 주최하고,� 해양환경관리공단이� 주관한� ‘해양쓰레기� 관리� 정책� 워크숍’이� 11월� 17일� 대전에서� 열렸

다.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(OSEAN)에서는� 홍선욱� 대표가� ‘예방과� 영향� 저감� 중심의� 해상기인� 해양쓰레기� 관

리� 방안’에� 대하여� 발표했다.� 워크숍에는� 해양수산부� 해양보전과� 장묘인� 과장을� 비롯하여� 부산시,� 인천시,� 충남도,�

전남도� 등� 광역지자체� 해양환경팀장,� 국립수산과학원,� 한국해양과학기술원,� 한국해양수산개발원� 등의� 연구자,� (사)

한국농수산재활용공제조합�등� 산업계�종사자�등� 50여명이�참석했다.

해양수산부� 장묘인� 과장은� 인사말을� 통해� 해양쓰레기가� 국제적인� 문제가� 되면서� 국제기구의� 협약� 이행을� 위해서

도�더�적극적인�정책을�펴야하는�상황에�처해있다고�강조했다.� 또,� 제2차� 해양쓰레기�관리�기본계획이� 2018년�종

료되고,� 2019년부터� 제3차� 기본계획을� 시행해야하는� 만큼� 변화하는� 여건에� 맞춘� 새로운� 정책� 수요를� 발굴하고�

준비해야�한다고�밝혔다.

워크숍은� ‘해양쓰레기� 관리� 여건� 변화와� 대응’,� ‘해양� 미세플라스틱� 대응’,� ‘해양쓰레기� 재활용’� 등� 3개의� 세션으로�

진행되었다.� 제1세션에서는� ‘G20� 해양쓰레기� 실행계획� 및� 제3차� 해양쓰레기� 관리정책� 방향(한국해양수산개발원�

김경신)’,� ‘지역사회� 해양쓰레기� 관리(충남연구원� 윤종주)’� 발표가� 있었다.� 제2세션에서는� ‘해양� 미세플라스틱� 문제

와� 국제사회� 대응(한국해양과학기술원� 심원준)’,� ‘해양� 플라스틱� 쓰레기� 저감을� 위한� 바이오� 플라스틱� 시장� 동향과�

기술(한국화학연구원� 황성연)’,� ‘폐어망� 실태와� 개선방안(국립수산과학원� 차봉진)’의� 발표가� 있었다.� 제3세션에서는�

‘농업분야� 신재생에너지� 정책� 방향� 및� 기술(과학기술정책연구원� 박동배)’,� ‘친환경� 부표의� 보급에� 따른� EPR제도� 개

선(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�이준화)’� 발표가�있었다.

홍선욱�대표� ‘예방과�영향�저감�중심의�해상기인�해양쓰레기�관리�방안’� 발표

첫� 세션에서� 발표한� 홍선욱� 대표는� OSEAN이� 추구하고� 있는� ‘해양쓰레기의� 양과� 영향� 줄이기’를� 위한� 시민과학�

연구� 성과들을� 소개했다.� 우리나라는� 해상기인� 쓰레기의� 비율이� 육상기인에� 비해� 높은� 것으로� 추정되고� 있다.� 이

는�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이나,� 해양쓰레기� 발생원별� 유입량� 추정� 연구에서도� 공통적으로� 나타난� 결과이다.� 특히�

어업� 활동� 인구가� 전체� 인구의� 약� 0.5%에� 불과하다는� 점을� 감안하면� 어업인의� 인식과� 행동을� 바꾸는� 것이� 얼마

나� 중요한� 일인지� 알� 수� 있다.� 홍선욱� 대표는� 폐어구� 예방을� 위해� 선상� 집하장� 보급과� 어업인� 교육� 제도화� 등을�

우선적으로� 추진하고,� 발생한� 폐어구는� 피해� 영향� 및� 경제성� 평가를� 통해� 우선순위를� 설정하여� 수거하는� 효율적�

접근이� 필요하다고� 강조했다.� 동아시아� 지역이� 해양쓰레기의� 주요� 발생원으로� 지목하는� 연구� 결과들이� 계속� 발표

되고� 있는� 만큼,� 이� 지역� 시민사회의� 해양쓰레기� 대응� 역량을� 키우기� 위한� 교육� 훈련� 등� 지원� 프로그램의� 개설도�

제안했다.

광역자치단체� 해양쓰레기� 담당자들의� 정책� 제안도� 다양하게� 논의되었다.� 부산시,� 인천시,� 전남도� 등에서는� 해양쓰

레기� 정화사업� 예산의� 중앙정부� 부담� 비율을� 환경부� 하천하구� 정화사업처럼� 70%로� 높이고,� 일반� 회계� 예산으로�

해양쓰레기� 사업에만� 쓸� 수� 있게� 예산� 지원� 체계를� 개편해달라고� 제안했다.� 또,� 해양쓰레기� 처리비� 기준단가가� 낮

게�책정되어�있어�처리� 업체를�찾기가�어렵다며,� 실정에�맞게� 처리비�단계를�산정해�달라고�요청했다.



해양쓰레기�관리정책�워크숍이�진행되고�있는�모습



최근활동_4

최근활동

2.� 고흥군�어업인�대상�스티로폼�폐부표�교육
2017년� 11월� 23일

(사� 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하경도

rudeh3233@naver.com

오션은�전라남도�고흥군�발포마을을�방문하여�어업인들에게�스티로폼�폐부표에�대해�교육하는�시간을�가졌다.

지난� 10월� 24일,� 동아시아� 바다공동체� 오션(이하� 오션)은� 전라남도� 고흥군� 발포마을을� 방문하여� 어업인들에게� 스

티로폼� 폐부표에� 대해� 교육하는� 시간을� 가졌다.� 최근에� 스티로폼� 부표에� 대한� 무수한� 문제들이� 발견되고� 있다.� 하

지만� 현재도� 양식업에서� 빠질� 수� 없는� 것이� 바로� 스티로폼� 부표인데,� 값이� 싸고� 부력이� 높으며� 가벼운� 어구로서�

스티로폼� 부표를� 따라올� 수� 있는� 것이� 없기� 때문이다.� 그렇지만� 발견되고� 있는� 스티로폼� 부표에서� 나오는� 문제의�

심각성을�가지고�스티로폼�부표의�사용량을�줄이고자�어업인을�대상으로�스티로폼�폐부표�교육을�실시하고�있다.�

먼저,� 오션의�홍선욱�대표는�어업인들�대상으로�스티로폼�부표의�문제� 심각성을�알려주었다.

스티로폼� 부표가� 부스러지면� 무수하게� 많은� 알갱이가� 되어� 미세플라스틱의� 일환인� 미세스티로폼으로� 변화되는데,�

변화된� 미세스티로폼은� 굴,� 홍합� 등� 속� 으로� 들어가게� 되고� 그� 굴을� 사람이� 먹게� 되어� 체내에� 들어오게� 될� 수� 있

다는� 점과� 스티로폼� 부표� 속� 독성물질� 또한� 바다� 생물에게� 흡수되어� 결국에는� 사람� 체내에� 들어� 올수� 있음을� 강

조하였다.� 그리고� 차후에� 스티로폼� 부표를� 점차� 줄이고� 친환경� 부표� 사용을� 늘려� 스티로폼� 부표를� 사용하지� 않는�

방향으로� 진행되어야� 한다고� 설명하였다.� 그리고� 스티로폼� 부표를� 한� 번에� 사용하지� 않을� 수� 없으니� 점차� 사용을�

줄이며� 스티로폼� 부표의� 회수와� 재활용을� 강조하였다.� 이� 모든� 것에는� 어업인들의� 참여가� 중요하다고� 강조하였는

데,� 특히� 친환경�부표를� 만드는�것에� 대한� 참여와� 스티로폼� 부표의�회수를� 매우� 강조하고� 강의가�끝났다.� 이후� 간

담회�형식으로�오션�측과�어업인�측의�질의를�하며�다양한�의견들을�듣는�시간을�가졌다.

강의�중인� OSEAN� 홍선욱�대표



어업인�교육용�유인물을�보며�강의에�집중하는�어민들의�모습

강의가�끝난�후� 간담회가�진행되는�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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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� 한국해양학회�우수논문상�수상,� ‘한국�해변�플라스틱�쓰레기�발생원�연구’
2017년� 11월� 17일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부설�한국� 해양쓰레기�연구소장�이종명

sachfem@nate.com

‘해양과학학회지(Ocean� Science� Journal)’� 최근� 3년간� 발간� 논문�중�피인용�횟수� 2위� 기록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에서� 발표한� 논문� ‘한국� 해변쓰레기의� 발생원,� 해상이� 육지보다� 높다� (Sources� of�

plastic� marine� debris� on� beaches� of� Korea:� More� from� the� ocean� than� the� land)가� 한국해양학회에서� 선

정하는� 우수논문상� (Best� Paper� Award)을� 수상했습니다.� 이� 상은� 한국해양학회와�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� 발행

하는� ‘해양과학학회지� (Ocean� Science� Journal,� OSJ)’에� 최근� 3년간� 게재된� 논문� 중� 피인용� 횟수가� 가장� 높은� 3�

편에게� 주는� 것입니다.� 저희� 논문은� 총� 6회� 피인용되어� 2위에� 올랐습니다.� 시상식은� 2017년� 11월� 3일� 한국해양

학회� 추계학술대회가� 열린� 경주� 현대호텔에서� 열렸습니다.� 수상은� 주저자인� 장용창� 박사가� 했습니다.� 장용창� 박사

는�지금은� 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을�퇴사하여� (주)오션연구소�소장으로�근무하고�있습니다.

이� 논문은� 우리나라� 해변� 플라스틱� 쓰레기의� 발생원을� 조사한� 것으로,� 해상기인이� 56%로� 육상기인�44%보다� 높

다는� 것을� 밝혔습니다.� 그동안� 해양쓰레기의� 발생원인� 중� 80%가� 육상기인이라는� 이야기가� 국제적으로도� 흔하게�

언급되어� 왔습니다.� 그러나,� 이것은� 일반적인� 해양오염물질의� 80%가� 육상기인이라는� 추정을� 해양쓰레기에� 적용

한� 것으로� 과학적� 조사에� 근거한� 것이� 아닙니다.� 특히,� 우리나라는� 수산업� 등� 해양� 이용이� 집약적으로� 이루어지기�

때문에�해상기인�쓰레기의�비율이�더� 높을�것이라는�짐작을�하고� 있었습니다.� 이� 논문은�실제� 해양쓰레기�조사�결

과를� 통해� 발생원을� 규명했다는데� 의미가� 있습니다.� 저희� 연구소에서는� 이미� 2014� 년� ‘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� ’�

결과� 분석을� 통해� 우리나라� 해안쓰레기는� 해상기인의� 비율이� 더� 높다는� 것을� ‘해양오염학회지� (Marine� Pollution�

Bulletin)’에� 발표한� 바� 있습니다.� 독립적으로� 이루어진� 두� 조사의� 결과가� 유사하게� 나왔기� 때문에� 더욱� 신빙성이�

있다고�할� 수� 있습니다.

이� 논문은�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� 의뢰로� 수행한� ‘전국� 해변쓰레기� 조사’� 의� 성과물입니다.� 논문의� 집필에도� 한국해

양과학기술원의� 연구진들이� 같이� 참여했습니다.�상을� 주신� 한국해양학회,� 그리고�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� 특별히� 감

사드립니다.

2017년� 한국해양학회�추계학술대회에�진행된� OSJ� 우수논문상�시상�모습



4.� 따뜻함에�전율했던�뜻밖의�기부금
2017년� 11월� 24일

555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이미정

lovetuyo@naver.com

거제중앙초등학교�해양환경동아리에서�보내온�따뜻한�기부금

어제� 전화를� 한� 통� 받았습니다.� 거제초등학교� 박윤경� 선생님이었습니다.� 3년간� 해양환경동아리를� 운영하면서� 오션

을�알게� 되었고,� 최근에�학생들과� ‘아나바다’� 행사로�모금된�수입금을�오션에�기부하고�싶다는�내용이었습니다.

박윤경�선생님은�아래와�같은� 메시지를�남겨주셨습니다.

“3년간� 거제중앙초등학교� 해양환경동아리� <Sea� Star>를� 운영하면서� <오션>이라는� 단체를� 알게� 되었습니다.� 오션�

홈페이지를� 통해� 필요한� 정보를� 얻기도� 하였으며,� 2년� 전� 교내� 환경캠페인� 때는� 배너를� 빌려서� 사용하기도� 하는�

등� 많은� 도움을� 받았습니다.� 전교생이� 재활용을� 기증함으로� 자원을� 재활용하고,� 수입금을� 오션에� 기증함으로� 해양

환경보호에�일조하고�싶었습니다.

우리의�생명인�바다를�위해� 힘써� 주시는�오션� 파이팅입니다!!!!”

동아리� 학생들은� 거제시� 공공청사에서� 실시된� ‘거제시� 벼룩시장’에� 참여하여� ‘아나바다’행사를� 진행하였는데,� 이를�

위해� 중앙초등학교� 전교생의� 중고물품을� 기증� 받기,� 수집된� 중고물품� 점검� 및� 분류하기,� 간판� 제작하기� 등� 사전준

비를� 하였다고� 합니다.� 학교� 측에서는� 행사를� 준비할� 때부터� 오션에� 기부할� 계획을� 가지고� 계셨다고� 하는데요.� 처

음부터� 수익금을� 오션에� 기부해서� 해양환경보호에� 일조하겠다는� 마음으로� 진행하였다는� 것을� 알고� 나니,� 학생들과�

선생님들의�따뜻한�마음이�더� 크게�다가왔습니다.�

이번� ‘뜻밖의� 기부’는� 우리뿐만� 아니라� 주변� 곳곳에서도� 많은� 사람들이� 해양환경보호를� 위해� 함께� 힘쓰고� 있음을�

다시� 한� 번� 깨닫게� 해주었고,� 해양쓰레기를� 줄이기� 위해� 활동하고� 있는� 우리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 오션에� 크나

큰�힘이� 되었습니다.� 다시� 한� 번� 감사드립니다.

거제시�벼룩시장’을�위해� 준비하고�활동하는�거제�중앙초등학교�

해양환경동아리� <Sea� Star>� 학생들�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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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룩시장을�준비하고�있는�학생들의�모습

벼룩시장에�사용할�직접� 만든� 홍보�포스터를�들고�찰칵

벼룩시장�당일,� 물건을�판매하고�있는�학생들



5.� 환경보호와�기후변화�대처를�위한�시민사회의�역할은�무엇일까
2017년� 11월� 24일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대표� 홍선욱�

oceanook@gmail.com

환경보호와�기후변화�대처를�위한� 시민사회의�역할은�무엇일까� ­� 한불� 관계자�라운드�테이블�열려� -

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� 주한프랑스대사관� 주관으로� 기후총회와� 파리기후변화회의를� 위한� 포럼� ‘환경보호와� 기후변

화�대처방안에�있어서�시민사회의�역할’이�광주에서�열렸다.

지난� 11월� 10일,� 광주에� 위치한� 국립아시아문화전당(Asia� Culture� Center,� CC)에서� 뜻깊은� 포럼이� 열렸다.� 11

월� 6일부터� 17일까지� 독일� 본(Bonn)에서� 개최되는� 기후총회와� 12월에� 개최되는� 파리기후변화회의(12.12)에서�

진행되는� 토론에� 기여하고자� ACC와� 주한� 프랑스대사관이� 공동으로� 마련한� 행사다.� 지속가능한� 도시� 교통,� 대기�

오염� 개선과� 해양환경보호를� 세부주제로� 한불의� 민관산학계의� 관계자들이� 라운드테이블� 형식으로� 모여� 양국의� 경

험과�해결� 방안을�나누는�자리였다.

세번째� 라운드테이블의� 주제는� 해양환경보호� 및� 플라스틱� 폐기물로� 인한� 해양오염� 대응이었다.� 여기서� 발표자로�

나선� 동아시아� 바다공동체� 오션� 홍선욱� 대표는� 해양쓰레기� 전문연구소이자� 시민단체인� 오션이� 해� 온� 문제해결� 지

향의� 연구와� 활동을� 소개하였다.� 국내에서� 집중해� 온� 해양쓰레기� 주� 오염원,� 그리고� 전� 세계� 해양쓰레기의� 주요�

발생지인� 아시아� 지역에서� 오션이� 진행하고� 있는� 국제협력� 활동을� 소개하였다.� 오션의� 활동은� 과학적인� 정보와�

자료에� 기반� 하여� 핵심적인� 원인을� 파악하고� 그것에� 집중한� 활동을� 통해� 가시적으로� 해안쓰레기의� 감소를� 이끌어�

내고� 있다.� 이러한� 경험을� 아시아� 지역에� 확대시키기� 위해� 영문뉴스레터를� 발행하고� 매달� 웨비나를� 통해� 시민사

회의� 전문성을� 길러온� 노력에� 많은� 참가자들이� 관심을� 보였다.� 프랑스에서� 활동하는� 제로웨이스트프랑스� 대표� 안

느로르� 파티씨는� 플라스틱� 쓰레기를� 줄이기� 위한� 시민활동을� 소개했고,� 씨클리너스라는� 엔지오의� 공동대표� 파트

릭� 파브르씨는� 부유플라스틱을� 수거하는� 선박을� 만들어� 활동하고� 싶다는� 포부도� 밝혔다.� 바다살리기� 국민운동본

부� 부산지부� 환경처장� 박민규씨는� 낙동강으로부터� 유입되는� 쓰레기를� 대응하기� 위한� 단체� 활동을� 소개하였다.� 해

양쓰레기� 문제는� G7,� G20에서도� 주요� 의제로� 대두되고� 나라마다� 실행계획을� 세워� 성과를� 내어야� 하는� 정부의�

당면� 과제로� 부상하고� 있다.� 이� 문제가� 매우� 광범위하고� 해결하는데� 오랜� 시간이� 걸리기� 때문에� 정부� 정책만으로

는� 해결이� 어렵다.� 시민사회의� 역할이� 그� 어느� 때보다� 중요하다는� 인식이� 확산되고� 있는� 이유이다.� 지구환경문제

를�놓고�지혜를�모으며�실천을�약속하는�자리였다.

이번� 행사는� 토마스� 사라세노의� '행성� 그� 사이의� 우리'라는� 전시와� 연계한� 것이었는데,� 토마스� 사라세노는� 세계가�

주목하는� 건축가이자� 예술가로� 예술과� 건축,� 자연과학,� 천체물리학,� 과학을� 아우르는� 연구� 기반의� 작업을� 통해� 인

간과�환경,� 다양한�종이� 공생할�수� 있는� 지속가능한�미래의�서식지와�도시에�대한� 모델과�비전을�제시해�왔다.� 그

는� 화석연료를� 사용하지� 않고,� 태양열로만� 부유하는� 기구(에어로센)를� 제작하여� 비행하는� 커뮤니티� 프로젝트를� 진

행하고�있다.� 이번� 포럼의�식전행사로�에어로센을�날려�보는� 퍼포먼스가�있었다.

<프로그램�소개>

라운드테이블�세션� 1� :� 지속가능한�도시교통

Louis� Palligiano,� 프랑스�리베라시옹�지� 서울특파원� � 좌장�기조연설�및�패널소개� (5분)

이� 신� 서울시립대�도시과학대학�교수�발표� (10분)

박태훈�광주광역시�교통정책연구실장�발표� (10분)

정진규� Thales� Korea� 부사장�발표� (10분)

질의응답�및� 자유토론� (20분)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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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운드테이블�세션� 2� :� 대기오염대응�및� 기후변화

김정인�중앙대학교�경제학부�교수�좌장�기조연설�및�패널소개� (5분)

민경은�광주과학기술원�환경공학부�교수�발표� (10분)

이지언�환경운동연합�국장�겸�에너지기후팀장�발표� (10분)

오르탕스�세레�이화여대�에코과학부�연구원� (10분)

라운드테이블�세션� 3� :� 해양환경보호�특히�플라스틱폐기물로�인한�해양오염대응

Anne-Laure� Paty� 프랑스�환경단체� Zero� Waste� France� 대표� 좌장� 기조연설�및� 패널소개� (5분)

홍선욱�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대표� (10분)

박민규�바다살리기국민운동�부산본부� (10분)

Patrick� Fabre� 프랑스�환경단체� Sea� Cleaners� 공동대표�겸�홍보국장�발표� � (10분)

질의응답�및� 자유토론� (20분)

*� 세부�내용� 참조:� https://www.acc.go.kr/board/schedule/event/1780

토마스�사라세노� <행성� 그� 사이의�우리>� 전시� 연계�포럼� 라운드테이블�모습



화석연료�없이�자유로운�움직임을�표현하는�에어로센을�식전행사로�내빈들이�날려보는�모습

토마스�사라세노의� <행성� 그� 사이의�우리>�전시� 모습



연구동향_12

최근활동

토마스�사라세노의� <행성� 그� 사이의�우리>�전시� 모습



연구동향

1.� 아일랜드�해변의�쓰레기�발생원

2017년� 11월� 24일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부설� 한국�해양쓰레기�연구소장�이종명

sachfem@nate.com

2017년� 10월� 24일�오션� 제271회� 정기�세미나에서는� ‘아일랜드�해변의�쓰레기�발생원’이라는�논문을�다뤘다.

<원문>

Williams,� A.T.,� Randerson,� P.,� Allen,� C.,� Cooper,� J.A.G.,� 2017.� Beach� litter� sourcing:� A� trawl� along� the� Northern�

Ireland� coastline.� Marine� Pollution� Bulletin� 122,� 47­64.� https://doi.org/10.1016/j.marpolbul.2017.05.066

<요약문�번역>

북아일랜드� 연안의� 비해변여가지� 해변� 14곳에서� 해변� 쓰레기의� 축적이� 계절적� 혹은� 지역적� 요인의� 영향을� 받

는지�조사했다.� 해변쓰레기�종류별�숫자를� 100� m� 넓이의�조사구와� 1km�표착선에서� 5개월�동안� 조사했다.� 조

사� 대상지역은� 어항,� 강� 하구,� 북쪽(고� 에너지)과� 동쪽(저� 에너지)� 연안� 해변� 등으로� 구성되었다.� 어항에� 가장�

많은�쓰레기가�쌓였다.� 100m� 해변� 조사에서는�플라스틱,� 끈,� 병뚜껑,� 음식�관련,� 로프,� 음료수�용기� 등이� 많았

다.� 표착선� 조사에서는� 대형� 플라스틱� 조각이� 가장� 많았고,� 로프,� 끈,� 포장� 끈,� 의류,� 목재,� 금속� 등이� 뒤를� 이

었다.� 다변량� 분석� 결과� 주요� 해양쓰레기� 종류는� 항구� 지역과� 다른� 조사� 지역에서� 다르게� 나타났는데,� 개방된�

해변과�하구� 지역의�차이는�크지� 않았다.� 표본� 사이에�단순한�지역적�경향이나�명확한�계절� 영향은�없었다.

<토의한�내용>

1.� 다변량�분석� 기법의�활용

� 이� 연구에서는� 다양한� 다변량� 분석� 기법을� 적용했다.� 이� 논문은� 동일한� 자료에� 대하여� 주성분분석(Principal�

components� analysis,� PCA),� 주좌표분석(Principal� coordinates� analysis,� PCO),� 대응분석(Correspondence�

analysis,� CA),� 군집분석을�적용한�결과를�제시하고�있다.� 다변량�분석은�자료의�패턴과�구조를�탐색하기�좋고,�

복잡한� 자료를� 관리하기� 좋은� 형태로� 보여주며,� 잠재적인� 인과관계를� 발견하기� 유리한� 방법이다.� 다변량분석은�

다양한�시각적� 표현을�통해� 자료의�특성을�한� 눈에� 파악할�수� 있게� 해� 준다.� 대신,� 결과� 해석에서�연구자의� 주

관이� 개입될� 여지가� 크기� 때문에� 조사� 대상과� 환경에� 대한� 깊은� 이해를� 바탕으로� 타당한� 설명을� 제시하는� 것

이�중요하다.

2.� 유럽의�해양전략기본법에�따른�해양쓰레기�모니터링�

� 이� 연구는� 유럽� 해양전략기본법(Marine� Strategy� Framework� Directive,� MSFD)에� 따른� 해양쓰레기� 모니터

링의� 결과물�중� 일부이다.� 해양쓰레기는� MSFD의� 11개� 관리� 대상� 물질� 중� 하나로� 유럽� 각� 국가� 및� 지역해� 프

로그램에서는� 의무적으로� 해양쓰레기� 모니터링을� 진행해야� 한다.� 북해의� 지역해� 프로그램인� OSPAR에서� 개발

한� 조사� 방법을� 적용하고� 있는데,� 우리나라의� 해안쓰레기� 모니터링과� 상당히� 유사한� 방법이다.� 따라서� 향후� 우

리나라의�모니터링�결과를�분석할�때� 유럽의�연구들에서�사용한�방법론을�적용해�보면� 두� 지역이�어떤� 차이점,�

유사점을�보이는지�알� 수� 있을�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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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카리브해�해변의�해양쓰레기�축적에�영향을�미치는�지형학적�특징

2017년� 11월� 1일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�연구원�이종수

leesavannah@hanmail.net

2017년� 10월� 31일,� 오션의�제� 272회�정기� 세미나에서는�카리브해에�있는� 24섬�해변에서�해양쓰레기를�조사하

여�지형학적�특성과의�관계를�분석한� � 논문을�다뤘다.

<원문>

Alexandra� M.� Schmuck,� Jennifer� L.� Lavers,� Silke� Stuckenbrock,� Paul� B.� Sharp,� Alexander� L.� Bond,�

2017� Geophysical� features� influence� the� accumulation� of� beach� debris� onCaribbean� islands,� Marine�

Pollution� Bulletin� 121:45-51

<요약문�번역>

카리브해� 24개� 섬의� 42개� 정점에서� 2014년부터� 2016년까지� 해양쓰레기를� 조사하여� 분석하였다.� 해변의� 해

양쓰레기는� 물질(재료)와� 용도에� 따라� 분류하였다.� 조사� 정점의� 지형학적� 특징(해변의� 기질,� 해변� 방향,� 접근�

용이� 정도)은� 쓰레기� 농도와의� 관계를� 파악하기� 위해� 사용하였다.� 대형쓰레기는� 바람을� 받는� 방향,� 모래� 해안,�

접근이� 어려운�곳에서�가장� 높았다.� 자주� 접근하는�해변은�대형쓰레기의� 농도가�낮았지만�미세쓰레기의�농도는�

높았다.� 이� 연구는� 지형학적� 특징이� 해양쓰레기에� 어느� 정도� 영향을� 미치지만� 전반적으로� 해변의� 기질,� 해변�

방향,� 접근의�용이도에�상관없이�카리브해내의�모든�섬에서�해양쓰레기가�발생한다는�것을�보여준다.

<주요내용>

카리브해에서� 해양오염의� 육상기인에� 대한� 모니터링은� 1999년� 카리브해� 환경프로그램에� 의해� 시작되었다.� 이

때부터� 하수처리정책과� 수용� 가능한� 쓰레기의� 수준에� 관한� 법적� 조항의� 채택� 등이� 시행되었으나� 항구의� 쓰레

기� 수용시설� 부족,� 매립을� 위한� 처리장을� 찾기� 어려움,� 강을� 통한� 상당한� 양의� 쓰레기� 유입� 등으로� 유의미한�

성과를� 거두지� 못하였다.� 결과적으로� 카리브해의� 도심에� 가까운� 지역,� 농업지역,� 관광지역에서� 상당한� 수의� 우

심지역이� 파악되었다.� 본� 연구에서는� 카리브해� 24개� 섬들의� 해변에서� 해양쓰레기의� 농도,� 유형,� 기인� 등을� 조

사하여� 이들과� 지형학적� 특징과의� 관계를� 밝혀보았다.� 이� 연구의� 일차적인� 목적은� 비교적� 광범위한� 지역에� 걸

친� 원시적인�해변에서�해양쓰레기의�농도에�관한� 전반적인�정보를�제공하는�것이다.

시료는� 카리브해에� 위치한� 24개� 섬의� 42개� 해변에서� 수집하였다.� 시료� 수집� 시� 해변의� 지형학적� 정보와� 접근

성을�기록하였다.� 지형학적�정보로는�해변의�기질을�모래,� 바위,� 섞임� 등� 세� 가지로�구분하였고,� 해변의�방향은�

바람을� 맞는� 방향에� 위치,� 바람을� 부는� 방향으로� 위치� 등� 두� 가지로� 구분하였고� 접근성은� 접근이� 용이한� 정도

에�따라� 상,� 중,� 하� 등� 세� 가지로�구분하였다.� 각� 해변의�표착선을�따라� 2� X� 20m� 구간에서� 5mm이상의�쓰레

기를� 대형쓰레기,� 1-� 5mm� 크기의� 쓰레기를� 미세쓰레기로� 분류하여� 수집하였다.� 농도가� 높은� 곳은� 2� X� 10m�

구간에서�시료를�수집하였다.� 농도는�개/40㎡로�표시하였다.

카리브해� 해변에서� 대형쓰레기의� 평균� 농도는� 6.34개/㎡� 였으며,� 가장� 많은� 재질은� 플라스틱이었다.� 대형쓰레

기는�바람을�맞는� 방향에�위치한� 해변,� 모래해변,� 접근성이�가장�낮은� 해변에서�높았다.� 미세쓰레기는� 11개� 해

변에서� 수집하였는데�평균�농도는� 1.23개/㎡였다.� 미세쓰레기의�농도는� 바람을�맞는� 방향에� 위치한�해변,� 접근

성이� 높은� 해변에서� 높았으며,� 모래해변과� 섞인� 해변과의� 차이는� 없었다.� 바위해변에서� 미세쓰레기는� 수집되지�

않았다.



대형쓰레기의� 농도가� 접근성이� 더� 낮은� 해변에서� 높은� 결과는� 접근성이� 높은� 해변의� 경우� 더� 많이� 이용하게�

되어� 청소를� 더� 자주하기� 때문인� 것으로� 보인다.� 바람을� 맞는� 방향에� 해변의� 대형쓰레기는� 적도에서� 카리브해

로�불어오는� 해류가�선박과� 낚시에서�나오는� 쓰레기와� 육상기인의� 쓰레기를�이곳으로�이동시킨� 것으로�보인다.�

반면에� 바람이� 불어가는� 방향에� 위치한� 해변의� 대형쓰레기는� 이러한� 해변이� 좀� 더� 해류와� 바람으로부터� 보호

되는�환경이고�모래가� 퇴적되는�환경이기�때문에�쓰레기도�쌓인�것으로� 보인다.� 카리브해�해변에서�해양쓰레기

의� 농도는� 증가추세에� 있다.� 이는� 쓰레기� 유입� 증가,� 플라스틱� 생산량� 증가.� 불충분한� 쓰레기� 관리� 등에� 기인

한다.� 쓰레기� 관리의� 개선과� 더불어� 자발적인� 해변쓰레기� 정화활동은� 해양쓰레기를� 제어하는데� 대안이� 될� 수�

있다.� 카리브해에� 위치한� 나라들에서� 관광업은� 커다란� 수입원이다.� 현재의� 쓰레기를� 관리하지� 않고,� 미래의� 쓰

레기� 증가를� 막지� 않으면� 관광업은� 해양환경� 저하로� 야기되는� 커다란� 손실을� 막을� 수� 없다.� 따라서� 이러한� 환

경저하는� 심각한� 관심사가� 되어야� 한다.� 이� 연구는� 카리브해� 해변의� 해양쓰레기에� 대한� 윤곽만을� 제시해준다.�

연속적인�시료�수집을�통한� 연구와�해양의�역동성을�고려한�연구가�더�정확한�추정을�가능하게�해� 줄� 것이다.�

<토론>

쓰레기의� 분류� 체계가� 과학적이지� 못하다.� 예로� 플라스틱의� 분류가� 재질에� 따른� 것과� 용도에� 따른� 것이� 섞여�

있다.� 쓰레기의� 크기� 분류가� 다른� 논문들과� 상이하다.� 미세쓰레기의� 수집이� 40� ㎡의� 해변에서� 이루어졌는데�

이러한�넓은�넓이에서�미세쓰레기를�꼼꼼히�수집했다는�것은�현실성이�없어�보인다.

많은� 자료를� 수집하였는데� 분석은� 다양하지� 못하여� 아쉽다.� 원자료를� 그림으로� 비교하여� 보여주었더라면� 경향

이나�특징을�이해하기�쉬웠을�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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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� 강에서�바다로의�해양쓰레기�유출

2017년� 11월� 20일

사)� 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이종수�

leesavannah@hanmail.net

2017년� 11월� 7일� 오션� 제273회�정기� 세미나는�국제세미나로�진행되었습니다.� 전� 세계� 강� 유역에서�바다로�유

출되는�쓰레기의�양을�발표된�자료와�웹사이트�자료를�사용하여�추정하였습니다.

<원문>

Christian� Schmidt,� Tobias� Krauth,� Stephan� Wagner,� 2017� Export� of� plastic� debris� by� rivers� into� the�

sea,� Environmental� Science� &� Technology� 121:45-51

<요약>

해양쓰레기의� 상당한� 양이� 육상으로부터� 유입되며� 강은� 모든� 크기의� 플라스틱� 쓰레기를� 이동시키는� 통로역할

을�한다.� 이� 연구에서는�전� 세계의�다양한�크기의�강에서�배출되는�플라스틱�쓰레기에�대한�데이터를�수집하여�

분석하였다.� 플라스틱� 쓰레기의� 부하량은� 미세플라스틱� (<� 5mm)과� 대형플라스틱� (>� 5mm)� 모두� 강� 유역에서�

발생한� 미관리� 플라스틱� 쓰레기의� 양과� 양의� 상관관계를� 보였다.� 이� 관계는,� 인구가� 많은� 강유역을� 갖는� 대형�

강에서� 바다로� 유입되는� 미관리� 플라스틱의� 양이� (비례적이지� 않고)� 더� 많아,� 선형적이지� 않았다.� 상위� 10위를�

가록한� 강에서� 바다로� 유입되는� 플라스틱이� 양은� 88� ­� 95%를� 차지하였다.� 미관리� 플라스틱� 쓰레기를� 예측변

수로� 사용하여� 강에서� 바다로� 유입되는� 전� 지구적� 플라스틱� 양을� 계산한� 결과� 0.41� ­� 4� x� 10⁶ 이었다.� 하지
만� 데이터의� 한계� 때문에�불확실성이�예상되었다.� 강에서�발생하는� 플라스틱� 부하량의�정량화는�미관리�플라스

틱�이외에�다른� 가능성�있는� 예측변수� (예를� 들어� 수리학적�조건)� 등을� 더하여�쉽게� 확장시킬�수� 있다.

<주요내용>

1.� 연구� 방법

� 이� 연구는� 강유역의� 플라스틱� 쓰레기에� 대한� 유용한� 데이터를� 모아� 플라스틱� 쓰레기의� 농도와� 양을� 알아내고�

이것으로� 강유역에서� 바다로� 들어가는� 플라스틱의� 양을� 추정하는� 것이다.� 이를� 위해� 먼저� 웹� 오브� 사이언스라

는� 웹사이트를� 통해� 강유역의� 플라스틱� 농도를� 측정한� 논문과� 문서들을� 수집하였다.� 그� 결과� 73개의� 논문을�

추출해� 내었다.� 우리의� 관심사는� 강을� 통해� 바다로� 유입되는� 플라스틱의� 양을� 계산하는� 것이기� 때문에� 해변,�

강둑,� 강바닥에서� 수집한� 데이터는� 제외하였다.� 또한� 강유량� 데이터가� 없는� 것이나� 강어귀� 데이터도� 제외하였

는데� 이는� 후자의� 경우� 해상기인� 쓰레기와� 섞일� 가능성이� 있기� 때문이다.� 그� 결과� 10편의� 검토된� 논문과� 3편

의� 검토되지� 않은� 문헌을� 추후� 분석을� 위해� 골라내었다.� 강유량을� 측정하지� 않은� 경우는� 구할� 수� 있는� 자료를�

통해� 얻었다.� 이� 연구에서는� 플라스틱을� <� 5mm인� 경우는� ‘미세플라스틱’으로,� >� 5mm� 인� 경우는� ‘대형플라스

틱’으로� 구분하였다.� 전체� 농도만� 보고하고� 있는� 경우는� ‘전체농도’로� 분류하였다.� 개수만을� 다룬� 문헌은� 양으

로,� 단위� 넓이� 당� 농도는�부피당�농도로�전환하였다.� 이를� 위해�우리는�기존에�보고된�자료를�사용하였다.

2.� 플라스틱�양의�추정

� 수중의� 입자를� 추정하기� 위해서는� 시간에� 따른� 농도와� 유량을� 알아야� 한다.� 일정� 기간� 동안의� 플라스틱� 부하

량은� 다음의� 식으로� 구할� 수� 있다.� 여기서� 관찰된� 농도와� 유량은� 일정하다고� 가정하였다.� 그리고� 모든� 플라스

틱은� 수역을� 통해� 이동한다고� 가정하고� 퇴적물을� 통한� 이동은� 무시하였다.� 하지만� 플라스틱� 농도와� 유량을� 지

속적으로�모니터링하지�않기�때문에�다음의�식으로�일정�기간� 동안의�부하량을�구할�수� 있다.



3.� 유역의�인구

� 유역경계는� HydroSHEDS� 데이터를� 사용하였다.� 우리는� 강의� 크기에� 상관없이� 바다로� 유입되는� 1494개의� 강

을� 찾아내었다.� 그리고� 플라스틱데이터의� 시료수집� 정점에� 대해� 상류유역경계를� 추정하였다.� 인구는� Gridded�

Population� of� the� World� (GPWv3)� 에서� 구하였다.� 이� 데이터를� 강유역� 경계에� 겹쳐� 각각의� 강유역의� 인구

를�추정하였다.� 나라의�경계� 또한� GPWv3에서�구하였다.

4.� 미관리�플라스틱양의�추정

�각� 유역에서� 하루� 한사람� 당� 발생시키는� 미관리� 플라스틱의� 양� (kg/person/day)의� 추정하기� 위해� 우리는�

192국의� 데이터를� 추정한� Jambeck의� 데이터에� 41국의� 데이터를� 더하여� 확장시켰다.� 41개국에서� 발생하는�

미관리플라스틱� 중� 플라스틱의� 비율은�World� Bank의� 자료를� 사용하였다.� 각국에� 기초한� 미관리플라스틱의� 자

료를�인구자료와�유역자료에� 중첩시켜�각� 유역의�미관리플라스틱의� 발생량을�추정하였다.� 같은� 절차를�강� 상류�

유역에�적용하였다.

5.� 회기분석

�초기� 추정치는� 미관리플라스틱의� 양과� 부하량간에� 비선형� 관계를� 보여주었다.� 이를� 보정하기� 위해� 우리는� 거

듭제곱�모델을�사용하였다.

6.� 플라스틱�유입량의�추정

�데이터에�내재한�불확실성�때문에�우리는�두� 개의�모델을�사용하였다.

모델� 1:� 측정된�미세플라스틱의�농도에�기초한�모델

모델� 2:� 미세플라스틱과�대형플리스틱이�모두�측정된�데이터를�가진�곳에� 적용.

전체량을�추정하기�위해서는�모두�똑같은�대형플라스틱�데이터를�사용하였다.

7.� 결과�

7.1� 분석� 데이터�

� 57개� 강의� 79개� 정점에서� 240개의� 시료를� 분석한� 결과� 미세플라스틱은� 시료의� 98.5%에서� 관찰되었다.� 무

게의� 평균과� 중앙값은� 값이� 0인� 경우를� 포함한� 경우� 각각� 298.6g/1000㎥,� 0.6� g/1000㎥였다.� 대형플라스틱

의� 평균과� 중앙값은� 값이� 0인� 경우를� 포함한� 경우� 각각� 864.7g/1000㎥,� 0.3� g/1000㎥였다.� 대형플라스틱은�

시료의� 55%에서�관찰되었다.� 미세플라스틱이�전체�무게에�차지하는�비율은� 47%였다.

7.2� 강유역으로부터의�플라스틱�유출

�관측된�미세플라스틱의�부하량은� 0.18� kg/y� ­� 2.3� ton/y이었고�대형플라스틱의�부하량은� 0.18� kg/y� ­� 1800�

ton/y� 으로� 그� 범위가� 10단위의� 차이를� 보였다.� 단위면적당� 부하량은� 미세플라스틱의� 경우� 0.17� *� 10-7� ­�

1.6� t/y/㎢이었고� 대형플라스틱의� 경우� 0.12� *� 10-7� ­� 0.6� t/y/㎢이었다.� 미세플라스틱의� 경우� 양쯔강의� 부하

량이�가장�컸으며�대형플라스틱의�경우�샌�가브리엘�강이�가장� 큰� 부하량을�보였다.� 관측된�플라스틱의�부하량

은� 유역에서� 발생된� 미관리플라스틱의� 양과� 양의� 상관관계를� 보였다.� 미관리플라스틱은� 부하량의� 좋은� 예측변

수로�작용하였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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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동향

단위면적당� 미관리플라스틱의� 발생량과� 단위면적당� 부하량의� 그래프를� 그려보면� 기울기가� 1보다� 큰데� 이는� 증

가한�미관리플라스틱이�더� 많은� 비율로�강을� 통해� 이동된다는�것을�보여준다.� 이것을�더� 자세히�보기위해�이동

비율(관측된�플라스틱�부하량/유역에서�발생한�미관리플라스틱)을� 살펴보면�이는�전체미관리플라스틱� (미세플라

스틱� +� 대형�플라스틱)의� 발생량과�비례하는�경향을�보였다.� 이� 효과는�특히� 미세플라스틱에서�나타났다.

7.4� 전� 세계에서�강으로부터�바다로�유입되는�플라스틱의�양

플라스틱� 부하량을� 계산하기� 위해� 모델� 1과� 모델� 2를� 사용하여� 회기분석� 하였다.� � 그� 결과� 전체플라스틱� (미

세플라스틱� +� 대형� 플라스틱)부하량은� 모델� 1에서� 중앙값이� 0.47*10⁶ ton/y이었고�모델� 2에서는� 2.75*� 10⁶ 
ton/y이었다.� 지역별로는� 상위� 10위를� 차지한� 곳에서의� 부하량이� 모델� 1에서는� 88%,� 모델� 2에서는� 94%를�

차지하였다.� 지역� 전체로� 볼� 때는� 58%의� 이동률을� 보였다.� 상위� 10개의� 부하량을� 차지한� 국가들� 중� 8개� 국

가들이�아시아에�위치해�있다.

이�연구에서�중요한�결과들을�살펴보면�다음과�같다.

1.� 미관리플라스틱과� 부하량의� 그래프가� 미세플라스틱에서� 기울기가� 컸다는� 사실에서� 미세플라스틱이� 더� 효율

적으로�이동함을�알� 수� 있다.

2.� 부하량과�농도는�큰� 강과� 양의�상관관계를�보였다.

3.� 이동비율은�미세플라스틱의� 경우�더� 큰� 값을� 보였다.� 반면에�이동비율이�작을�경우� 강에서�플라스틱이�퇴적

되어�생물체에�악영향을�줄� 가능성을�보여준다.

4.� 이동비율은�강의�크기,� 미관리플라스틱의�양과�관계가�있다

5.� 바다로� 들어가는� 육상기인� 플라스틱의� 양과� 강을� 통해� 바다로� 들어가는� 플라스틱의� 양에서� 큰� 차이를� 보이

는�것은� 폭풍,� 바람,� 투기를�통해� 발생하는�양이�상당함을�시사해준다.

6.� 바다로�유입되는�양과�바다에�존재하는�플라스틱� 쓰레기의�양� 사이의�균형을� 찾는� 것은� 불가능하다.� 바다의�

현존량은�알지�못하는�시간� 동안� 유입된�양을� 말해주며�플라스틱의�동태에�대해�잘�알�수�없기� 때문이다.

7.� 지역적� 플라스틱� 쓰레기의� 부하량은� Jambeck의� 결과와� 유사하다.� 하지만� 이� 연구에서는� � 큰� 강에서의� 기

여도가� Jambeck의� 결과보다�더� 크다.� 즉� 강유역의�크기가�주요� 변수이다.

8.� 상위� 10위를� 차지한� 강유역의� 기여도가� 두� 모델에서� 88%� -� 94%를� 보였다.� 발생한� 미관리플라스틱과� 부

하량의�비율은� 58%를�보였다.



공지사항

1. OSEAN� 12월�세미나�계획

2017년� 11월� 20일�

(사)� 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이종수�

leesavannah@hanmail.net

OSEAN� 세미나� 2017� 년� 12� 월� 계획�공지

안녕하세요?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에서는� 2010년부터�지금까지� 260여� 회의� 자체� 세미나를�진행하여�왔고� ,�

매달� 뉴스레터를� 통해� 그� 결과를� 해양쓰레기� 관계자들과� 나누어� 왔습니다.� 해양쓰레기� 문제� 대응을� 위

해서는� 관련� 과학� 지식과� 국제� 동향을� 파악하는� 것이� 중요합니다.� 그동안� 진행해� 온� 세미나의� 성과를�

더� 많은� 사람들과� 공유하기� 위해� 2017� 년부터� 공개� 온라인� 세미나를� 진행하기로� 했습니다.� 세미나는�

매주�화요일�오전� 10� 시� 30� 분에� 시작되며�약� 한� 시간� 정도� 진행됩니다.� 매월� 첫� 번째�주�세미나는�중

국� ,� 대만� ,� 베트남�등에서도�참여하는�국제세미나로�진행합니다.� 관심� 있는� 분들의�많은� 참여� 기다립니

다.� 또한� 오션의�지식� 나눔�활동을�지지해�주시고�많은� 관심과�후원을�부탁드립니다.

2017.� 11� 20

홍선욱�두� 손� 모아�

<2017년� 12월�세미나�계획� >�

12월� 5일� 10:30� AM

논문� :� 해양환경에서� 풍화된� 플라스틱의� 잠재적� 영향에� 대한� 불확실을� 줄이기와� 무지에� 대한� 대처�

(Annika� Jahnke,Hans� Peter� H.� Arp,Beate� I.� Escher,� Berit� Gewert,Elena� Gorokhova,� Dana� Ku� ̈
hnel,� Martin� Ogonowski,� Annegret� Potthoff,� Christoph� Rummel,Mechthild� Schmitt-Jansen,�

Erik� Toorman,and� Matthew� MacLeod),� 2017� Reducing� Uncertainty� and� Confronting�

Ignorance� about� the� Possible� Impacts� of� Weathering� Plastic� in� the� Marine� Environment)

회의실링크� :https://global.gotomeeting.com/join/611887213

�

12� 월� 12� 일� 10:30� AM

논문� :� 휴대용� XRF� 가� 발생시키는�미세플라스틱�구성의�특징� (Andrew� Turner� 2017,� In� situ�

elemental� characterisation� of� marine� microplastics� by� portable� XRF)

회의실�링크� :� https://global.gotomeeting.com/join/755983381

12� 월� 19� 일� 10:30� AM

논문� :� 미세플라스틱에� 의한� 스코트랜드� 오키� 해변� 퇴적물의� 오염� (J.� Blumenr� dera,� P.� Secheta,� J.E.�

Kakkonenb,� M.G.J.� Hartla,� 2017� Microplastic� contamination� of� intertidal� sediments� of� Scapa�

Flow,� Orkney:� A� first� assessment

회의실�링크� :� https://global.gotomeeting.com/join/987711693

12� 월� 26� 일� 10:30� AM

논문� :� 태국� 동부해안의� 고착성� 무척추동물에� 대한� 미세플라스틱의� 영향� (Gajahin� Gamage� Nadeeka�

Thusharia,b,� Jayan� Duminda� Mahesh� Senevirathnaa,� Amararatne� Yakupitiyageb,� Suchana�

Chavanichc,� 2017� Effects� of� microplastics� on� sessile� invertebrates� in� the� eastern� coast� of�

Thailand:� An� approach� to� coastal� zone� conservation)

회의실�링크� :https://global.gotomeeting.com/join/532322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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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가신청� >

참가를� 원하는� 사람은� 이메일� (loveseakorea@empas.com)로� 신청해� 주세요.� 논문� 공유� 폴더� 비밀번호를� 알려

드립니다.

<세미나�논문� 다운� 받기� >

12� 월� 5� 일� 논문

https://www.dropbox.com/s/qs4raien8bd0eyl/2017%2012%2005%20%EC%84%B8%EB%AF%B8%E

B%82%98%20%EB%85%BC%EB%AC%B8.pdf?dl=0

12� 월� 12� 일� 논문

https://www.dropbox.com/s/25kgg646g0acf2j/2017%2012%2012%20%EC%84%B8%EB%AF%B8%

EB%82%98%20%EB%85%BC%EB%AC%B8.pdf?dl=0

12� 월� 19� 일� 논문

https://www.dropbox.com/s/8913xgr7x4t5399/2017%2012%2019%20%EC%84%B8%EB%AF%B8%

EB%82%98%20%EB%85%BC%EB%AC%B8.pdf?dl=0

12� 월� 26� 일� 논문

https://www.dropbox.com/s/iyz5vreuq4ghk46/2017%2012%2026%20%EC%84%B8%EB%AF%B8%E

B%82%98%20%EB%85%BC%EB%AC%B8.pdf?dl=0

<결과� 정리� >�

세미나� 과정은� 녹화하여� 참가자들과� 공유할� 예정입니다.� 세미나� 내용은� 한글로� 정리하여� 월간� ‘오늘의� 해양쓰레

기� ’를� 통해� 독자들과�공유합니다.�

<일정� 변경� >�

앞으로� 부득이한� 상황으로� 세미나를� 열기� 어려울� 경우에는� 해당� 주에� 계획했던� 논문을� 건너뜁니다.� 다음� 달� 세

미나� 계획까지� 미리� 공지가� 된� 상태이기� 때문입니다.� 건너� 뛴� 논문은� 다다음� 달에� 계획하여� 재공지할� 예정입니

다.



후원해주셔서� 감사합니다

2.� 10월�회비�내주신�분들입니다.

2017년� 11월� 24일�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이정빈�

ljb13@naver.com

오션은�해양쓰레기로�인한�환경� 문제� 해결�방안을�제시하기�위한�전문성과�과학성을�지향하는�

'연구공동체'입니다.� 연구와�조사� 사업을�통해� 한발�한발� 다가가는�연구기관임과�동시에,� 여러분이�

보태어�주시는�힘을� 얻어,� 여러분과�함께�가는�시민단체이기도�합니다.� 멀리� 계시면서도�언제나�믿고�

힘이� 되어주시는�회원�여러분,� 정말� 감사합니다.

강대석�강성길�강정훈�고선화�공필재�곽연희�곽유상�국영숙�권미양�김건우�김경신�김기만�김기범�

김도근�김민철�김상문�김선동�김성우�김수곤�김승규�김영민�김영일�김영준�김용환�김정아�김종덕�

김종범�김지환�김진일�김태훈�김태희�김태희�김해기�김향희�김호찬�김희종�남정호�노현정�로라킴�

류종성�목진용�문효방�민병걸�박경남�박경수�박영철�박윤경�박윤경�박준용�박철민�박출이�박희제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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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(OSEAN)은� 해양쓰레기로�인한� 환경� 문제� 해결� 방안을� 제시하기� 위한� 전문성

과� 과학성을� 지향하는� '연구공동체'입니다.� OSEAN의� 취지에� 찬성하고� 회원이� 되고� 싶은� 분은� 누구나� 가

입할�수�있습니다.

http://oseannet.cafe24.com/osean_member/os_form.php

위의� 주소를�치시면�회원가입�양식이�나옵니다.� 서식을�작성하여�서명하신�후� 아래로�보내주시면�

됩니다.

E-mail:� loveseakorea@empas.com� � � � �

전화:� 055-649-5224� � � �

Fax:� 0303-0001-4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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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소개

동아시아� 바다공동체� 오션(Our� Sea� of� East� Asia� Network,� OSEAN,� 이하� 오션)은� 2009년�

설립된� 비영리� 사단법인(해양수산부� 등록)입니다.� 오션은� 해양환경을� 보호하기� 위한� 조사와� 연

구,� 교육� 홍보,� 정책� 개발,� 국제� 협력� 등을� 위해� 설립된� 시민단체이자� 민간� 연구소입니다.� 해양

환경�중에서도�특히�해양쓰레기�문제�해결을�위해� 집중하고�있습니다.� 오션은�환경� 보호를� 위한�

시민들의�자발적인�모임인�동시에,� 환경� 문제� 해결� 방안을�제시하기�위한�전문성과�과학성을�지

향하는� ‘연구공동체’입니다.� 정부와� 연구기관,� 지방자치단체,� 어민과� 기업� 등� 해양환경과� 연관을�

가지고� 있는� 다양한� 이해당사자는� 물론,� 우리나라,� 동아시아� 그리고� 지구촌의� 모든� 시민들과� 함

께�해양쓰레기�문제를�함께� 해결해�나가고자�합니다.� 오션은�시민� 여러분들의�참여를�언제나�열

렬히�환영합니다.

함께하는� 사람들:� 대표� 홍선욱,� 연구소장� 이종명,� 연구원� 이종수,� 이미정,� 하경도,� 이정빈,� � � � �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박신영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이사� -� 강대석,� 이인식,� 시지훈,� 이규태,� 김기범�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예술� 감독�김정아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교육� 프로그래머�김태희,� 이종호

사무실�주소:� 경남� 통영시�광도면�죽림4로� 23-96(지번.� 죽림리� 1570-8)� 리더스빌� 717호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� (우.� 53013)

전화번호:� 055-649-5224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Fax:� 0303-0001-4478

홈페이지:� www.osean.net� � � � � � 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

대표� 이메일:� loveseakorea@empas.com

표지그림� :� 김정아� <바다� 귀� 기울여�봐요>� 2012,� 종이에�수채

※오션에서는�해양쓰레기와�관련된�여러분들의�소중한�원고를�기다립니다.

이�뉴스레터는�다음과�같이� 인용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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